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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개인정보침해 사고의 증가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통제 및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생시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무형의 개인정보를 실제로 소유한 것과 같이 개인이 인지하는 상태를 

‘개인정보 소유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소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 소유감이 개인의 인지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주된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감, 자기 동일성, 소속감이 각각 인지된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감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자기 효능감은 개인정보 소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개인이 

인지하는 개인정보 소유감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무형의 개인정보를 유형의 자산과 같이 개인이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힘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심리적 소유감과 관련된 연구의 확장에 기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기업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인지하는 개인정보 소유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 개인정보 소유감, 심리적 소유감, 소속감, 자기 동일성, 자기 효능감, 책임감, 프라

이버시 염려

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빅데이터 기술의 확산은 

기업이 개인의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였다(구윤모 등, 2018). 이렇게 수집된 디지

털 정보 중, 고객의 개인정보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 

연구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은 

빈번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의 원인이 됨에 따

라,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 및 보호 의지를 

발생시켰다(김민성, 김성태, 2014; 허진성, 2010). 

이에 따라, 국내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의 공개 

및 이용과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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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통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이상명, 2008). 이와 유사하게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성을 추후에 개인이 

인지한 경우,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삭제권’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인정

하고 있다(문재완, 2016).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와 같은 권리는 모두 개인정보의 주체가 자율적으

로 개인정보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는 것에 본래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인정보에 ‘소유권’의 개념을 적용하여 법적 소유 

권한을 인정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

들다.

최근 들어, 개인이 실제로 소유한 집, 자동차 

등의 물리적 자산과 같이 개인정보를 소유 및 통제

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와 관

련된 빈번한 사고의 발생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활

용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

의 인지된 가치 및 중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Acquisti et al., 2015). 즉, 무형의 개인정보를 본인

이 유형의 자산과 같이 소유함에 따라 개인은 타인

으로부터 이를 침해 받지 않고자 하는 동시에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적 소유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심리적 소유감은 ‘특정 대상에 대

하여 물리적, 합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소유

감’을 의미한다(Vandewalle et al., 1995). 따라서 개

인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심리적 소유감을 높게 

인지할수록, 대상을 단순히 소유물로 인지하는 것

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주인이라고 스스로 간주

하여 이에 대한 애착과 몰입 및 헌신 정도는 증가하

게 된다(Pierce et al., 2001). 또한 특정 대상 및 공간

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소유감의 인지는 이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심리적 소유감의 지속 가능성 여부

에 대한 염려를 발생시킨다(Baer and Brown, 201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용자가 인

지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하

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

자의 심리적 소유감은 개인의 인지된 정보 프라이

버시 염려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의 연구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Avey et al.(2009)이 제시한 심리적 소유

감을 형성하는 요인인 책임감(accountability), 자기 

동일성(self-identity),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소

속감(belongingness)을 바탕으로 이들이 각각 개인

정보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의 형성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힌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심리적 소유 상태의 증가가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침해 및 유․노출 등에 대한 불안감인 정보 프라이

버시 염려를 증가시키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오늘날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개인정보 분야

에서 폭넓게 다루어 졌으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

에서는 주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개인정보보

호 행동 및 신기술을 비롯한 SNS 수용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 다루어졌다. 이와 다르

게 본 연구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 

영향 요인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이 인지하는 심리적 

소유감의 존재를 확인함에 따라 기업은 고객이 경

험하는 개인정보의 심리적 소유 상태에 대한 적절

한 이해와 이에 따른 차별화된 운영 전략 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

의 심리적 소유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의 

이해를 통하여 고객 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등의 성과 향상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수립  

2.1 심리적 소유감(Psychological Ownership)

심리적 소유감은 실제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나의 것’ 혹은 ‘나의 일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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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상태이다(Pierce and Jussila, 2010; Pierce et 

al., 2001; Pierce et al., 2003; Pierce et al., 2004; 

Vandewalle et al., 1995). 이러한 심리적 소유감은 

반드시 공식적, 물리적인 소유를 전제로 하지 않

으며,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한 오랜 관심과 책임

감을 가질 때 주로 형성된다(Vandewalle et al., 

1995; Van Dyne and Pierce, 2004). 

심리적 소유감이 갖는 개념적 특성은 선행 연구

를 종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심리적 소유감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나의 

것’으로 느껴지는 개인의 의식으로 근본적인 개

인의 소유 욕구를 표현하기 위하여 형성된 심리 

상태이다(Wilpert, 1991). 둘째, 심리적 소유감은 

대상이 갖는 유, 무형의 형태와 관계없이 개인과 

특정 대상에 대한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발생한다 

(Pierce et al., 2003). 개인과 대상 사이에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개인은 특정 대상과 개인의 자아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여기거나(Brown et 

al., 2005) 특정 대상이 개인의 확장된 자아의 일부

분으로 간주될 때, 심리적 소유감이 발생한다(Belk, 

1988; Dittmar, 1992). 셋째, 심리적 소유감은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감정적 요인들과 의사

결정을 위한 개인의 인지 상태가 복합적으로 구성

되어 나타난 개인의 판단 과정이다. 

Avey et al.(2009)은 특정 대상(target)에 대하여 

개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생함에 따라 대

상과 개인 사이의 형성된 연결성(connection)이 심

리적 소유감을 발현시킨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요인이 개인의 심리적 소유 상태를 형성한다고 하

였다. 즉,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내재된 심리적 

요인인 책임감, 자기 동일성, 자기 효능감, 소속감

의 네 가지에 의하여 개인의 심리적 소유감이 구성

된다는 것이다. 심리적 소유감은 공간과 형식, 크

기에 구애 받지 않음에 따라, 직장에서 기술 개발

자가 선호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특정한 제품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형성된다(Avey et al., 2009). 

심리적 소유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조직에 대하여 개인이 인지하는 심리적 소유

감을 통하여 개인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혁신

적 성과가 향상됨을 밝혔다(Mayhew et al., 2007; 

Pierce et al., 2004). 구체적으로, 조직에서 개인이 

인지하는 심리적 소유감은 개인의 동료지향의 조

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r 

Individual)과 조직지향의 조직시민행동(Organiza-

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r Organization) 모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Avey et al., 2009). 또한 

조직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한 심리적 

소유감은 개인이 조직에 대하여 인지하는 개인의 

통제 가능 범위, 친밀도(familiarity) 및 개인이 부

여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투자 양에 따라 변화되는 

특징을 갖는다(Pierce et al., 2003). 

조직 구성원이 갖는 심리적 소유감은 조직에 

존재하는 지식을 대상으로도 형성될 수 있으며, 

조직 환경에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명

성이 높을수록, 전문성 연계가 활발할수록, 외재

적 보상이 강화되는 경우에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식 소유감은 조직에서 개인의 지식 

창출 활동을 증가시켰다(강은영, 2011). 나아가 조

직에서 구성원간의 지식을 공유할 때, 조직 소유

감이 높은 조직 구성원들은 공유할 지식을 조직 

소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해당 지식이 

전문적이고 잠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개인의 이익에 의해 지식을 공유

하였다(Jarvenpaa and Staples, 2001). 

정보기술의 측면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사용자

의 심리적 소유감은 사용자의 인지된 유용성과 용

이성을 각각 증가시켰다(Barki et al., 2008). 또한 

가상세계에 대한 사용자의 심리적 소유감은 정서

적 평가 정도와 더불어 가상세계 사이트의 방문 

의도를 증가시켰다(Lee and Chen, 2011). 이외에 

정보보안의 관점에서, 심리적 소유감을 살펴본 연

구는 현재 미미한 실정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

리적 소유감이 프라이버시 노출에 따른 인지된 위

험과 프라이버시 공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가 존재한다. 먼저, Kehr et al.(2014)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이 이의 인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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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가설을 제기하였다. 또

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심리적 소유감이 

정보 공개 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에 인지된 프라이버시 위험을 증가시켰다

(Sharma and Crossler, 2014). 이외에 보호동기이론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아래에서 정보에 대

하여 개인이 인지하는 심리적 소유 상태는 개인의 

정보보호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

인의 내재된 집단주의 문화 성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이 밝혀졌다(Menard et al., 2018).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

인정보에 대하여 사용자가 심리적 소유감을 인지

할 수 있음을 가정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주된 연구목적을 갖

는다.

최근,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의 발생

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 및 실제 보호 행동의 빈도가 증

가하였다(Baek et al.,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사

회적 현상이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소유

감을 형성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잦은 개

인정보 침해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무형의 개인정

보를 개인이 지키고 타인으로부터 개인정보에 대

한 자기 소유권을 인정받고자 하려는 개인의 성향

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

유감을 구성하는 책임감, 자기 동일성, 자기 효능

감, 소속감의 4가지의 요인이 각각 개인의 인지된 

개인정보의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책임감(Accountability) 

책임감은 특정 대상을 통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감정과 행동이 공정 하여야 한다는 기대에서 발생

한다(Lerner and Tetlock, 1999). 공정성은 개인이 

특정 대상을 소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신의 소

유가 정당함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의미

한다(De Dreu and van Knippenberg, 2005).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기대하는 공정성 즉, 소유의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대상을 보호하고자 하

거나 이에 대한 소유권(ownership right)을 인정받

으려고 하는 행동으로부터 책임감이 발현된다 

(Ghafoor et al., 2011). 이와 같은 개인의 책임감은 

자신의 책무 이행 및 타인의 협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심리적 소유감을 개인은 인지하게 

된다(Avey et al., 2009). 이러한 심리적 소유감의 

동기는 대상을 보호하거나 현재 상태 보다 대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인의 긍정적 인지 상태에서 

생성된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 경영자

의 기업 소유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경

영책임을 강하게 인지시킨다는 기존의 연구와 상

반된 결과를 보인다(이정화, 손성규, 2005). 따라

서, 심리적 소유감은 개인이 인지하는 일반적 소

유 의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 혹은 경영자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은 공식

적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수반됨에 따라, 개인의 

지각된 소유권이 책임감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특

정 대상에 대하여 소유 상태를 입증할 수 없거나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

를 소유하였다고 인지하는 심리적 소유 상태와는 

구분된다. Avey et al.(2009)은 심리적 소유감은 대

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동기 및 이에 

대한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는 의지에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조직에 대한 높은 심리적 소유감을 지닌 조직구

성원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에 비하여 조직에 대한 

강한 자기희생(self-sacrifice) 및 봉사정신(stewardship)

의 행동을 보인다(Pierce et al., 2003). 즉, 심리적 

소유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 

회피를 최소화하고, 대상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발휘하여 조직 성과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Ghafoor et al., 2011; Pierce 

et al., 2001; Pierce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개인의 의지 및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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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책임을 높게 인지할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다음의 첫  

번째 가설을 제시한다. 

H1: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감(accountability)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인지된 개인정보 소유

감은 증가할 것이다. 

2.3 자기 동일성(Self-Identity) 

자기 동일성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심

리적 구성요소이다(Ashforth and Mael, 1989). 자기 

동일성은 개인이 유형의 소유물 혹은 조직 및 목

적과 같은 무형의 대상과의 내적 상호 작용 함에 

따라 확립되거나 유지 및 변형된다(Dittmar, 1992; 

Rousseau, 1998). 따라서 자기 동일성은 개인이 

유․무형의 상징적인 대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하며 이를 스스로 본인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성향

이다(Belk, 1988).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자기 동일성은 자기 스스로와 

개인정보를 동일시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즉, 

개인정보를 통하여 개인을 표현할 수 있다고 인지

하는 상태이며 개인정보의 상징 가능성에 대한 믿음 

정도이다.

심리적 소유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유의 

대상이나 그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상태 혹

은 소유한 대상을 자신의 확장된 자아로 느끼는 상

태이다(Avey et al., 2009; Pierce et al., 2003). 따라서 

조직의 환경에서 이에 대한 구성원의 심리적 소유

감은 조직에 대한 애착에서 시작되는 동시에 개인

의 헌신과 몰입을 유발한다(O'Reilly and Chatman, 

1986). 이를 통하여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

하며, 개인의 목표 대상인 조직에 대한 깊은 자아 

정체성을 수립하여 조직을 개인의 확장된 자아로 

표현하고자 한다(Cram and Paton, 1993). 따라서 개

인은 특정 대상과 자기 자신의 동일시 정도를 크게 

지각할수록 심리적 소유감 역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과 동

일시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개인이 인지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은 증가한다는 다음의 

가설을 제기한다. 

H2: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동일성(self-identity)

정도가 증가할수록 개인의 인지된 개인정보 

소유감은 증가할 것이다. 

2.4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특정 대상을 소유(possess)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Isaacs, 2013). 개인은 자신이 보유한 통

제 능력을 통하여 대상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본래 개인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이에 

따른 만족 및 성취감을 인지하게 된다(Beggan, 

1991). 이러한 성취감의 주요 원인에는 특정 대상

에 대하여 개인이 통제력(controlling the target)을 

발휘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self-confidence)

인 자기 효능감이 존재한다(Pierce et al., 2001). 따

라서 개인은 스스로 목적을 달성하여 성취감을 지

속적으로 얻기 위하여 개인의 자기 효능감을 반복

하여 경험하고자 한다(White, 1959). 지속적인 자

기 효능감의 운용 의지는 특정 대상에 대한 실제 

소유 동기가 되며 나아가 대상에 대한 심리적 소

유감을 유발한다(Pierce et al., 2001). 따라서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보유한 지식 및 능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개인의 믿음으로 정

의할 수 있다(Bandura, 1986). 

정보보안에 대한 개인의 자기 효능감은 원치 

않는 정보 유출 혹은 개인의 동의가 수반되지 않

은 정보의 수정 및 변형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다(Rhee et al., 

2009). 이러한 개인의 정보보안에 대한 자기 효능

감은 관련 태도 및 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 정보보안에 대한 개인의 자기 효능감이 증

가할수록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높게 인지하였으

며(Chai et al., 2006), 정보보안 행동 의도 역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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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증가하였다(Bulgurcu et al., 2010; Johnston and 

Warkentin, 2010; Siponen et al., 2014). 즉, 개인이 

인지하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의 

행동 및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강하고 일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신념은 

증가한다(Stajkovic and Luthans, 1998).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외부의 위협

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 혹은 개인정보 침해에 따

른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을 취할 수 있는 개인의 

확신에 대한 신념을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효능감

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인이 인지하는 개인정보

보호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이다. 이를 바

탕으로 본 연구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증가할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이 증

가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H3: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인지된 개인정보 소

유감은 증가할 것이다.

2.5 소속감(Sense of Belongingness)

개인의 소속감은 장소나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욕구 중 하나로, 장소나 대상에 대한 단순

한 물질적 소유 욕구를 넘어선 감정이다(Ghafoor 

et al., 2011). 무형의 공간 및 장소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소유 욕구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 욕구로 

유형의 대상에 대한 소유 욕구보다 강한 경향이 

있다(Duncan, 1981).

개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 및 사회, 국가 등에 

대하여 소속감을 경험한다. 조직에 대한 구성원

의 소속감은 개인이 조직의 공간 또는 조직 자체

에 대한 애착을 경험함에 따라, 개인이 특정 조직 

및 공간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Pierce et al., 2001). 이러한 조직 구성원의 소속감

이 충족될 때, 개인은 스스로를 조직에 대한 주인

인 것처럼 느끼게 되어 조직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

을 경험하는 것이다(Avey et al., 2009; Pierce et al., 

2003). 특정한 직무, 작업 과정 및 개인이 만들어

낸 제품, 서비스 등과 같은 성과물 등에 대해서도 

개인은 소속감을 인지한다(Pierce and Jussila,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직, 사회 등과 같이 

개인이 속한 공간적 대상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대상으로도 개인이 소속감을 인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개인정보에 대한 강한 소속 의식은 

개인정보가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믿는 정도

이다. 따라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타인과 공유되

는 과정에서 개인이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 개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높은 소속감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에게 분명하게 소속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에 대한 소속감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 

및 애착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에 대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소속 의식 정도가 커

질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감이 증가한다는 다

음의 가설을 제기한다. 

H4: 개인정보에 대한 소속감(sense of belonging-

ness)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인지된 개인정보 

소유감은 증가할 것이다. 

2.6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정보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하여 

유출 혹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하고자 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

하는 개념이다(Buchanan et al., 2007; Lee and Lee, 

2009).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어떠한 대상이 개

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이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다(Smith et al., 2011). 즉, 정보 프라이버

시 염려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수반되는 프라이버시 상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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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of
Personal Information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그림 1> Research Model 

에 대한 개인의 불안한 상태이다(Taddicken, 2014). 

개인이 경험하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동일한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Culnan and Armstrong, 1999). 

IUIPC(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는 인터넷 사용자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염려를 

수집, 통제, 인지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

펴본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모델이다(Malhotra et 

al., 2004).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과도한 양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환경에서 수집 및 저장(collec-

tion), 단일한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2차적 사

용(secondary use), 개인에 관한 정보가 제 3자에게 

불법적인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등의 비허가된 접

근(unauthorized access),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대로 개인 스스로가 확

인 수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오류(error)의 염려로 

각각 구분된다(Smith et al., 1996). 

본 연구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이 인지하는 

심리적 소유감이 증가할수록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염려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

한다. 이는 심리적으로 소유한 대상(psychological 

possessions)에 대하여 개인이 강한 유대감(strong 

bonds)을 형성할수록 이에 대한 개인의 관심 및 

염려는 증가하기 때문이다(Dipboye, 1977; Korman, 

1970). 이러한 관심과 염려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시간과 비용 등을 투자하게 하여, 이를 지속

적으로 관리 및 소유하고자 하는 심리적 소유감을 

발생시킨다(Baer and Brown, 2012). 

H5: 개인의 인지된 개인정보 소유감이 증가할수

록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증가할 것이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이다. 

Ⅲ.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글로벌리

서치를 통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400명을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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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Questionnaire

Accountability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나는 개인정보의 침해 위협으로부터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의 개인정보는 침해당할 것이다. 

Self-identity

․나의 개인정보는 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나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타인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다. 

Self-efficacy

․나는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는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수칙들을 꾸준히 지킬 수 있다. 

Sense of 

Belongingness

․나의 개인정보는 나의 일부분이다.

․나는 나의 개인정보가 타인과 공유될 때 불안하다. 

․나는 나의 개인정보는 타인의 정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Ownership of

 Personal 

Information

․나의 개인정보는 나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체는 나 자신이다. 

․나의 개인정보는 나의 것이다. 

․나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활동(웹사이트 제공 여부, 보호 행위 등)의 선택 권리는 나에게 

있다.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나는 웹사이트에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타인의 접근이 가능할까 걱정된다.

․나는 온라인 환경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까 걱정된다.

․나는 온라인 환경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나의 동의없이 이용될까 걱정된다.

<표 2> Questionnaire Items 

Construct Items Frequency(%)

성별
남성 200(50.0)

여성 200(50.0)

연령

20~29 100(25.0)

30~39 100(25.0)

40~49 101(25.2)

50세 이상 99(24.8)

교육 수준

중졸 4(1.00)

고졸 75(18.8)

대졸 294(73.5)

대학원졸 27(6.7)

직업 

학생 30(7.5)

회사원 219(54.8)

전문직 30(7.5)

자영업 36(9.0)

기타 85(21.2)

Total 400(100.0)

<표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자

기 동일성, 자기 효능감, 소속감이 개인정보 소유

감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추가적으로 개인의 

인지된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감이 정보 프라이버

시 염려와의 관계를 밝힌다. 이를 위하여 총 6가지 

요인에 대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해당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다음의 <표 2>와 

같이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수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구성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

을 수행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문항과 같이 여러 항목들을 이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 내적 일관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활용한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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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s α CR AVE

Accountability(AC)

AC1 0.733

0.786 0.872 0.696AC2 0.889

AC3 0.872

Self-identity(SI)

SI1 0.855

0.811 0.887 0.723SI2 0.821

SI3 0.873

Self-efficacy(SE)

SE1 0.821

0.877 0.908 0.712
SE2 0.811

SE3 0.834

SE4 0.907

Sense of Belongingness(SB)

SB1 0.863

0.707 0.834 0.630SB2 0.871

SB3 0.822

Ownership of Personal 

Information(OPI)

OPI1 0.873

0.900 0.930 0.769
OPI2 0.889

OPI3 0.856

OPI4 0.849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CIP)

CIP1 0.915

0.913 0.945 0.852CIP2 0.936

CIP3 0.918

<표 3> Result of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Factors AC SI SE SB OPI CIP

AC 0.8341

SI 0.5386 0.8501

SE 0.3104 0.1980 0.8440

SB 0.5292 0.6523 0.1665 0.7940

OPI 0.6447 0.6349 0.2276 0.6969 0.8768

CIP 0.4277 0.5247 0.0770 0.6653 0.6533 0.9230

<표 4>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성은 Cronbach's α는 0.7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Kim and Ryu, 2011; 

Nunnally and Bernstein, 1978)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집중타당도는 복합 신뢰도(CR: Composite Reli-

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복합 신뢰도는 

해당 값이 0.7 이상, 평균분산추출은 0.5 이상을 

기준값으로 판단함에 따라(Fornell and Larcker, 

1981) 타당성 역시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총 20개의 문항에 대한 각각의 신뢰도 및 타당

성의 자세한 결과는 <표 3>을 통하여 제시한다.

판별타당성은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의 대

각선 축에 표시되는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

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을 기준으로 높은 가의 

여부로 검증한다(김준영, 김태성, 2018). 본 연구

에서 판별타당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균분산추

출 값이 모두 상관관계 제곱보다 큼에 따라 타당

성을 확보하였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4>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박 민 정․채 성 미

42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20, No.3

Path Path Coefficients t-value SD Result

H1 Accountability → Ownership 0.318*** 6.377 0.050 supported

H2 Self-identity → Ownership 0.219*** 4.821 0.046 supported

H3 Self-efficacy → Ownership 0.022 0.679 0.032 Not supported

H4 Sense of Belongingness → Ownership 0.382*** 6.899 0.055 supported

H5 Ownership → Concern 0.653*** 17.134 0.038 supported

<표 5> Summary of Hypothesis Tests

Accountability

Self-indentity

Self-efficacy

Sense of
Belongingness

Ownership of
Personal Information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318***

.219***

.382***

.653***

.022

*** p < 0.001

<그림 2> Research Results

Ⅳ.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는 개인정보 소유감에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인지된 책임감, 자기 동일성, 자기 효능감, 

소속감이 각각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앞서 제

시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지각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감과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관계를 추가적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수립된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였으며, 모

형 분석은 Smart PLS 3.7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 .318 p < 0.001), 

자기 동일성( = .210 p < 0.001) 및 소속감 ( = .382 

p < 0.001) 이 증가할수록 인지된 개인정보 소유감

이 증가함에 따라, H1, H2, H4는 각각 채택되었다. 

반면에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인지된 개인정보 소

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3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개인이 인지하는 자기 

효능감이 개인정보보호 인식, 개인정보보호 행동 

의도를 향상시킨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 한다(Chai 

et al., 2006; 배재권, 2016).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 개인의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특성 및 주어진 환경,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소유감을 강하게 인지할수록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염려가 증가하였다

( = .653 p < 0.001). 즉,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심

리적 소유 의식이 강할수록, 개인의 원치 않는 개인정

보의 유출 및 노출 등에 대한 불안함은 증가한다. 

최종적으로, 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2>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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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소유한 유형

의 대상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이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 및 관리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개

인정보 소유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의 형성

에 책임감, 자기 동일성, 소속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며, 개인이 지각하는 개인정보 소유감이 강화될

수록,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증가하는 것을 밝

혔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주로 살펴보았

던 조직, 직무, 정보기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할 수 있음

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특히, Avey et al.(2009)이 

제시한 심리적 소유감의 형성 요인인 개인의 책임

감, 자기 동일성, 자기 효능감, 소속감을 중심으로 

살펴봄에 따라, 무형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

이 유형의 자산과 같이 ‘나의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소유

감’의 토대 연구로서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

킨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의 특징을 고려하여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하는 요

인을 추가적으로 도출하여 영향 관계를 밝힐 예정

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개인정보의 심리적 소유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 능력,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정도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할 예정이다. 나

아가 개인이 속한 조직 및 직무와 다르게 개인정

보는 본인이 원치 않는 유출 및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유출되는 경우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개

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따른 개인의 인지된 위험성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심리적 소유 상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완

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은 개인정보에 대한 

고객의 심리적 소유 상태의 반영 필요성을 시사한

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이는 본 연구

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이 정보 프라

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줌을 밝힘에 따라 기업이 

전략 형성과정에서 고객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와 개인정보 소유감의 관계를 반영할 필요성을 제

시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고객의 개인정보는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신제품 개발 및 판촉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풍부한 개인정

보를 확보할수록 기업의 경영활동은 용이해진다 

(Nam et al., 2006). 따라서, 기업은 개인이 인지하

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이 경험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 상태를 반

영하는 것은 기업의 고객 정보를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개인정보의 상업적 거래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소유감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정보

의 가치 책정에 기반이 된다. 국내에서는 이미 제

한적으로 금융 관련 개인정보의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가치를 산

출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금액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다(한경닷컴, 2018. 3).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인지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의식, 즉, 심리적 

소유감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개인이 체감하는 개인

정보의 심리적 소유 상태가 증가할수록 개인이 

평가하는 개인정보의 가치는 커질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고객과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모두 만족하는 

적정한 개인정보 가치의 합의 기준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이 인지하는 

심리적 소유감이 존재함을 밝힘에 따라, 향후 연

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본 연구가 지닌 한계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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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심리적 

소유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도

출하여 형성 요인을 다각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

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심리적 소유 상태가 

개인의 개인정보 제공 의도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준수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향후 연구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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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re are growing concern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users have perceived the importance 

of it. It makes users try to manage and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by their own intentions. Therefore, 

we assume users now have begun to perceive psychological ownership on personal information. A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ty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ability, self-identity, self-efficacy 

and sense of belongingness and psychological ownership on personal information. We conduct an online-base-

dsurvey and establis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esting hypothesis. The results show that users’ 

accountability, self-identity and sense of belongingness positively influence to psychological ownership 

on personal information. Additionally, users’ perceived psychological ownership on personal information 

increase their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This study suggests a new concept as ‘perceived psychological 

ownership on personal information’ to explain for intentions of their psychological possessions toward 

personal inform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provide a way for how firms have to require clients’ 

personal information with increasing their satisfactions.

Keywords: Personal Information Ownership, Privacy Concern, Psychological Ownership, 

Accountability, Self-Efficacy, Self-Identity, Sense of Belongingness

1)

* School of Business, Ewha Woma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School of Business, Ewha Womans University



 개인정보 소유감을 형성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2018. 9. 49

논문접수일：2018년 03월12일 게재확정일：2018년09월 03일

1차 수정일：2018년 08월02일 2차 수정일：2018년08월 30일

◐ 저 자 소 개 ◑

박 민 정 (mjpark67@ewhain.net)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빅데이터분석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블록체인이다. 

채 상 미 (smcahi@ewha.ac.kr)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보기술과 인간 행동에 관한 주요 이슈 IT와 조직 및 전략, 정보보안과 조직, 

그리고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 emerging technology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